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 심히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선교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인터넷 환경이 원할하지 못한 관계로 사진없이 

이번 선교소식과 함께 기도제목를 전합니다. 

 

@ 선교상황 

1. 발락박지역(Cavite)의 SMIC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처음 교회개척을 

위해 교회학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따알화산폭발로 인해 교회와 지역이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화산을 피해 외지로 피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를 복구하려고 하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 2 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피터손지역(Lizal)의 SMIC 

이곳은 이주민 지역으로 작년 2019 년도 3 월에 개척하여 이주민 주택을 마련하여 교회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사역하는 곳입니다. 

 

 # 기도제목 

* 발락박(Balagbag)지역 

1. 발락박 지역 주민들이 2 중고를 겪고 있는데 좌절하지 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2. 발락박 지역에 새롭게 정비하는 SMIC 교회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교회리더 

Niefa 가 교회학생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3. 교회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 피터손(Peterson)지역 

1, 교회학교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교사 6 명) 

2, 올해부터 장년예배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3. 장년예배를 위해 세운 리더(Vanessa)가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 제자양육상황 

발락박지역과 피터손지역의 교회모두 교회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제자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락박지역 리더 2 명 

피터손지역 리더 7 명 

 

* 교육내용:성경,한글교육 



1. 제자 양육을 위해 리더(장학생) 9 명을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매월 일인당 5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리더들은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로서 장학금은 이들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도제목  

1.학생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2. 리더교육에 사용될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학용품, 유니폼등등) 

 

* feeding 싱황 

발락박 및 피터손 지역 

feeding 사역은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에서 꼭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 매월 지역을 위해 교회가 섬김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적인 면은 날마다 

기도제목이 됩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은 항상 저희부부에게는 미안함과 동시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은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더욱 강건하시길 바라며 두 

딸은 대학생으로(박지연: 계원대 서양학과, 박성은: 한일장신대 간호학과)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대견하면서도 학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순간 순간 

후원자들이 생겨서 학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 긴급기도제목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은 지역 이동 봉쇄와 야간통행 

금지령이 4 월 30 일까지 최소한의 상황(비상식품구입)외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부부는 최소한의 비상식량만을 준비한채 가정예배와 중보기도를 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냅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지역간 이동제한과 야간통행금지 (저녁 8 시부터) 

식량(쌀, 먹는 물등)를 구하기 어려워 계속 도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들에게 쌀을 

나눠 줄 수 있도록 긴급후원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한 생활 용품을 얻지 못할 경우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황도 여의치 못해 외부와의 소통도 원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박성용/박미경 선교사 드림.  

 


